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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황금의 가을 9월,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한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심득교류회’가 2015년 9월 13일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됐다. 한국각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 천여 명이 이날 교류회에 참석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수련교류회에서 대체 무엇을 교류하는가? � ‘진(眞)ㆍ선(善)ㆍ인(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다 �  경북 영주 수련생 김조이 씨는 대법 책을 처음 읽던 그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떤 문제든지 자신은 잘했고 상대방이 전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김씨의 아들은 또래보다 영특하지 못하고 말수도 적은 탓에 그녀는 아들에게 늘 야단과 잔소리로 일관했으며 그렇게 키워 온 아들은 언제나 그녀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줬다. 법을 얻은 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보게 됐다. 결국 고통은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좋지 못한 행동과 말들이 업력이 되어 자신과 아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부족하게만 느꼈던 아들이 어려운 시험에 하나하나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 그녀의 변화로 인해 남편과 아들, 심지어 결혼한 딸까지 모두 잇달아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서울 수련생 기용길 씨는 교류에서 말하기를 그는 버스운전을 직업으로 하면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전이 더 거칠어지고 교통법규도 위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배차시간 때문에 택시와 자가용이 끼어드는 것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사부님께서 선타후아(先他後我)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선타후아를 했는가를 생각해보며 굳이 택시나 자가용이 끼어들겠다는데 못 비켜 줄 필요가 있을까? 그들도 바쁜 사정이 있으니 끼어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타후아를 못했다는 생각에 택시나 자가용이 끼어들려고 하면 알아서 먼저 멈추고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도로가 더 확 트이고 배차간격도 더 잘 지킬 수가 있게 됐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는 급한 성격을 고치고 여유 있게 남을 배려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마음을 바로잡자 교통법규를 위반할 필요도 없어졌다. �  마음에 자비를 품고 중화의 아들딸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 �중국경찰의 소란과 체포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온 중국대륙 수련생 량 여사는 매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진상을 알렸다. 태도가 좋지 않은 관광객을 만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며 늘 조용하고 느린 말투와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렸다. “대륙에서 여러분 집 문에 대법제자가 붙여놓은 진상자료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대륙에서 진상자료 하나도 대법제자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든 것입니다.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3퇴(중국공산당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것)’를 권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중화의 아들딸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대법제자의 대선대인(大善大忍)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할 때 중국인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에서 우러나는 그녀의 진상을 듣고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모두 ‘3퇴’ 성명을 했다. ◇


◇











● 조선족  최동훈이 납치되다 � 연길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최동훈(崔东勋), 남, 27세, 10월 10일, 광둥둥완(广东东莞)에서 납치 되여, 현재 불법으로 둥완 따랑 제3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 �최동훈은 7월에 장쩌민 고소장을 북경에 붙였는데 이미 속달 우편물을 8월 9일에 받았음을 확인했다. 최근에 우편물이 본지로 돌려져 10월 9일 저녁9~10시경에 국보대대 대장 뤄후이원이 최동훈을 찾아와 물었지만 최동훈은 배합하지 않았다. 10월 10일 3시 50분에 국보대대 부대장 류푸위안(음역)이 집에 뛰어 들어 최동훈을 납치해 갔다. 15일간 불법구류 한다고 한다. 


방금 법을 얻은 신 수련생이라 그곳엔 아는 사람도 없고 현재 다만 임신한지 3개월 된 아내뿐이다. 다른 친인들도 옆에 없어 아내 혼자 남편의 소식을 알려고 각 파출소로 뛰어 다니고 있다. 


● 파룬궁 수련생이 해관에서 납치되다 �  9월 24일, 한국에서 연길로 온 길림성 연길의 한 파룬궁 수련생이 연길 해관을 넘을 때 지니고 온 자료가 발견돼 연길시 국보대대 경찰에게 끌려갔다. 상황을 아는 사람은 소식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 


●돈화 파룬궁수련생 왕샹쥐  납치되다


연변 돈화시 파룬궁 수련생 왕샹쥐(王相菊)는 10월 1일, 상무성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경찰에게 납치됐다. 샤오상 (小尚) 은 10월 3일 납치되었다.


● 도문 파룬궁수련생  최명숙  납치되다


10월13일 도문시 파룬궁수련생 최명숙은 연길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돌아 오는 중 납치되여 연길 감수소에 감금 당했다.


●덩리쥐안(邓丽娟)과 천슈윈(陈秀云)은 돈화시에서 납치되다 (간략)


길림  위수(榆树)파룬궁수련생 덩리쥐안(邓丽娟)과 천슈윈(陈秀云)은 돈화시에 와 친척방문 할때 진상자료를 배포하여 돈화시 홍기구역파출소에 납치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덩리쥐안이 박해받고 까무러 치자 악인은 찬 물을 몸에 첬다. 


후에 그들은 연길시 공안국에 끌려갔었는데 천슈윈은 풀려 나왔으나 덩리쥐안은 게속 불법으로 강금되여 박해받고있다. 그의 부친은 딸을 데려 가려고  찾아 왔지만  딸을 보지도 뫃했다.











[밍후이왕] 사람들이 재난을 마주하고도 오히려 재난인줄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의 이상한 일이 발생하군 하는데 일부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중 재난을 모면할 수 있게 한다. 아래는 최근에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톈진 폭발 사건에서 운 좋게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이다. 


아들이 이상하게 배가 아파해 아빠가 재난을 모면하다 


샤오퉁(가명)은 허베이성 탕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8월 12일, 그는 두 친구와 함께 톈진 빈하이신구 모 회사에 빚 독촉을 하러 갔다. 때마침 사장이 외출하여 저녁에야 돌아온다고 하였다. 그들은 인근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9시가 넘어 갑자기 전화 별 소리가 울렸다. 샤오퉁집에서 온 전화였는데 만 한 살도 되지 않은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 심하게 울어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샤오퉁 아내 혼자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기에는 힘들었기에 그더러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 샤오퉁 그들은 곧 객실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의 복통은 나아 있었다. 당시 샤오퉁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귀가한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다. 


이튿날에야 그들이 호텔을 떠난 지 1시간이 좀 넘어 부근의 루이하이 물류회사 화학물품 창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묵으려던 호텔은 중점 재해 지역이었다. 


샤오퉁은 그들이 재난을 모면하게 된 것은 전부 양 아저씨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친구인 양 아저씨는 파룬궁수련을 오래한 수련생이다. 올해 3월, 연회석에서 양 아저씨는 샤오퉁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으며, 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여 반드시 하늘의 징벌을 받을 것이고, 중공과 한 몸인 사람은 오로지 진심으로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평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불법(佛法)은 무한하기에 정말 큰 재난이 닥칠 때 신, 불은 사람을 보호해 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샤오퉁은 양 아저씨의 이야기가 진실하고 이치에 맞다 생각하고 실명으로 단, 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든 이 보험으로 톈진 대폭발 사건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다. 


영문 없이 사직 당해 큰 재난을 모면하다 


장이모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그의 아들 샤오왕은 전에 톈진 탕구 빈하이신구에서 일했다. 올해 6월, 샤오왕의 회사 책임자가 갑자기 사직하라는 말에 샤오왕은 머리가 공백이 된 듯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한 팀을 이끌어 일을 아주 열심히 했기에 반년도 안 되어 몇 사람에서 30명으로 확대되었다. 바로 일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을 때 왜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할까? 샤오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는 아주 빨리 다른 성시에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았기에 이 일도 이로써 지나갔다. 


생각밖으로 두 달 후, 톈진 탕구 빈하이에서 참렬한 대 폭발이 발생했다. 샤오왕이 원래 근무하던 사무 청사는 폭발로 외부 구조만 남았고, 세를 맡고 거주하던 주택구역 진위란완(金域蓝湾)도 손실이 엄중했다. 친인들은 모두 이 아이는 정말 복이 있다고 말했다. 오직 장이모만이 이는 사부님께서 사직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아들은 비록 파룬궁은 수련하지 않지만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모친의 수련을 지지했기에 아들더러 복을 받게 한 것이다. ◇ �





장백산천지                     제264호                        제2면











到本周9月22日，已超过18万2千名海内外法轮功学员及家人真名实姓向中国最高检察院、法院控告江泽民，敦促就江泽民对法轮功的迫害罪行立案公诉。目前，至少11万5千人的诉讼状递达中国最高检察机构。由于网络封锁和信息传输的不便，实际数字不止于此。





부지중 톈진(天津) 대 폭발 사건을 모면하다 �











